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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 기업과 인권 UN 포럼 참여 결과 (11/27~29,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증진 및 이행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이 11/27 ~ 

11/29일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 포럼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가장 큰 국제 회의입니다. 유엔 및 국제기구, 정부, 기업, 시민단체, 

NGO, 국가인권기구, 노동조합, 학계 등에서 2,500여 명이 참여하여 인권 존중 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효과적인 구제 접근 실현 (Realizing Access to Effective 

Remedy)’을 주제로 2개의 기조 세션과 80여 개의 분과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다양한 세션에 참여하여 기업과 인권에 관한 최근 동향 파악, 상호 

학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UNGC 본부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미팅 참여, UNDP 

방콕 사무소 기업과 인권 담당관 미팅, UNGC 각국협회 담당자 미팅을 통해 상호간 활동을 

공유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인권재단에서 주최한 UN OHCHR(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방문, 

네슬레 인권 담당자 간담회,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미팅에 참여하여 UNGC 한국협회 활동 및 

기업과 인권 관련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첫째 날 총회는 Peggy Hicks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책임자와 Surya Deva 기업과 인권 

유엔실무그룹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Peggy Hicks 책임자는 “UNGPs의 세 가지 핵심 가치 

중 효과적인 구제책 접근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자연재해, 대규모 이민 및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부흥 등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에서 인권에 대한 전 세계적 지지와 이해가 절실하다. 동 

포럼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인권 보호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Surya Deva 의장은 “인권은 선택 사항이 아니며 정교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이 더 이상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여성, 어린이, 이민자, 장애인 등 구제책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동 포럼을 통해 기업의 인권 존중이라는 하나의 목표 속에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조 세션에서는 5명의 여성 리더들로 구성되어 인권 현황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Susi Pudjiastuti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 산업에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시설이나 제도 기반이 취약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원양어업을 포함한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날 UNGC 러시아협회에서 주관한 <UNGC 각국협회 경험공유> 세션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및 중공업 분야 국유기업들의 UNGPs 이행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였습니다. 러시아 철강회사인 

Severstal, 금 생산기업인 Nordgold, 세계 2 위의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RUSAL, 오일∙가스 분야의 

Sakhalin Energy 에서 인권 실사(Due diligence), UNGP 이행 전략, 파트너십, 지역사회 피드백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Severstal 발표자는 “철강 분야가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망 모든 단계에서 책임 있는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며 인권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Sakhalin Energy 에서는 “사업 활동에 앞서 인권을 포함한 리스크와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개최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과 구제 실현> 세션에서 Michael 

Addo 기업과 인권 유엔실무그룹 위원은 기업과 인권 NAP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NAP가 UNGPs 이행에 있어 핵심적인 매개체라 말하며, NAP의 중요성을 점점 

더 많은 국가와 기관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AP 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되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 NAP 수렴 과정에서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교한 NAP 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이해의 창구가 

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NAP 

수립 국가들에 감사를 표했으며, 취약계층 및 소수자들에게 더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마무리했습니다.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 

 

유엔은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채택에 이어 각국의 국가행동계획(NAP) 수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EU 14 개 국가를 포함한 21 개국은 

이미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일본, 태국 등 21 개 국에서는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9 개 국가에서는 정부부처가 아닌 

국가인권기구 또는 시민단체에서 NAP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 수립 국가 현황  

 

 

 
 

 

폐막 총회에서 Zeid Ra’ad Al-Hussein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 포럼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의제가 얼마나 많은 이슈들을 포함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며, SDGs 등 글로벌 목표와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인권의 

기본 가치와 원칙들을 따라야만 사회가 안전할 수 있다. 각국 정부가 인권 존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기업들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Surya Deva 기업과 인권 유엔실무그룹 의장은 “국가가 앞서 나가야 하며, 기업들도 이에 

동참해 인권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 아님을 강조하며, “각 피해자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누구도 

인종,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인권 

유엔실무그룹이 앞으로도 국가와 기업의 인권 보호 의무 및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6 년 방한하여 국내 기업 내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2017 년에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 문제에 대한 실무그룹의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4 장(기업과 인권에 대한 인식)과 6 장(결론 및 권고)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언급되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에서 2015 년에 개최한 <코리아 

리더스 서밋>의 ‘기업과 인권’ 세션을 사례로 들며,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내 기업들의 높아진 

관심을 조명하며, 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87 항으로 “UNGC 한국협회 및 관련 협회에 참여하여 

이행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의 이행 경험을 학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UNGPs 의 세 축 중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진전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기업인권모니터링 의무법 (The French duty of vigilance law)>을 올해 입법하면서 인권 

실사(Due Diligence) 및 공시 의무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게 해외 

자회사 등 공급망(supply chain) 내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민사적 성격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2 년부터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전세계 매출이 1 억달러가 넘는 판매자와 제조업자는 

‘인신매매, 노예노동’의 위험성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인권 이슈가 강화되어 개정된 국제노동기구(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에 대한 삼자선언>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위에서 다룬 주제들을 포함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권존중 책임 강조 및 국제사회의 기업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인권이 강화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에 인권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인권경영 개선 및 내재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협회는 우리 기업들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안내 및 이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이슈에 관해 국제동향 파악 및 

라운드테이블 운영, 연구 사업 등도 추진 예정이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고 1. 

 

지난 회의 주제 

2012년: Making human rights a priority for business 

2013년: Implementing the UN Guiding Principles: Regional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14년: Advanc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globally: alignment, adherence and accountability 

2015년: Tracking progress and ensuring coherence 

2016년: Leadership and Leverage: Embedding human rights in the rules and relationships that drive the 

global economy 

 

참고 2. 프로그램 유첨 

참고 3. 주요 회의 영상 바로가기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Business/ForumSession6/PoW.pdf
http://www.ohchr.org/EN/Issues/Business/Forum/Pages/2017VideoLinks.aspx


3. 주한EU대표부, 유럽상의가 함께 하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개최 

결과 (12/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주한 EU 대표부, 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12 월 5 일(화) 서울스퀘어 

3 층 컨퍼런스룸에서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FPC)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 해로 3 차 년도를 맞이한 페어플레이어클럽 프로젝트는 주한외국대사관 및 

외국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외국계 기업 및 해외 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반부패 법 

동향과 기업 벤치마킹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80 여 개의 기업 및 기관이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을 통해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조엘 이보네 주한 EU 대표부 공사참사, 스벤-에릭 바텐버그 주한유럽상공회의소부장 및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엘 이보네 

공사참사는 개회사를 통해 “부패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회 보장,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원활한 공공 지출의 투자를 저해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부패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EU 에서만 

1200 억 유로에 이르며,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 GDP 의 5%에 해당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부패 

척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개회사에서 스벤-에릭 바텐버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장은 “좋은 경제는 좋은 

기업으로부터 시작되고, 좋은 기업은 좋은 거버넌스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준법윤리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유럽의 경우 EU 회원국의 대부분이 유엔반부패협약과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고 부패방지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과 EU 의 교역 

규모가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대유럽연합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유럽의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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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시스템을 인지하고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회사에 이어 조엘 이보네 주한 EU 대표부 공사참사와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과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보네 공사참사는 EU 반부패 규제 정책에 관해 소개하며 EU 의 

반부패 활동의 중심은 ‘EU 회원국의 반부패 활동 모니터링/분석, EU 법과 정책의 반부패 조항 강화, 

EU 회원국 및 전 세계의 반부패 정책 지원’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4 년 ‘EU 반부패 보고서’가 채택된 이래 EU 회원국의 청렴성과 반부패 노력을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공공 조달, 행정, 비즈니스 환경, 헬스케어와 같은 고위험군 분야에 대해 

특별히 관리감독 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과장은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며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 이후 공직자 청렴도 기준이 높아지고, 대중의 기대 

수준이 바뀌는 등 윤리적인 민감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강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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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점은 고무적이며, 기업 및 교육 분야에서도 

접대나 청탁이 현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종삼 과장은 

청탁금지법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상 중인 여러 규정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지멘스㈜의 기업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효신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 과장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준법 경영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경영진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몸소 체감한 경험을 공유하며 컴플라이언스 게임, 퀴즈 등 

자사에서 시행 중인 여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핫라인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정보 이용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인 박지영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상무는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에 관해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제약산업의 정보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규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컴플라이언스는 담당자뿐 

만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라는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근 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박종근 윤리경영실장은 과거 

지멘스의 부패 스캔들 이후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전사적인 준법 프로그램을 

재구축하였으며, 청렴 문화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실행 중인 지멘스의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과의 ‘청렴성 이니셔티브’ 전개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펼치고 있는 지멘스의 공동 노력에 관해 설명하며, 준법은 최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하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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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례 발표에 이어 강주현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는 페어플레이어클럽 프로젝트에 

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을 안내하며 참석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페어플레이어클럽 참여 기업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준법윤리경영 자료를 

공유하며 주한 EU 대표부 및 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오는 12 월 20 일(수) 한국중국상회,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함께 ‘중국의 사회책임경영(CSR) 및 반부패 정책 동향’에 관한 FPC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페어플레이어클럽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FP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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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 안내 

 

 
 

[페어플레이 서약서 다운로드]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4/03/FPC-Pledge_서약서.pdf


본부 소식 

1.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혁신 사례 – 방문판매로 생명을 살리는 리빙 

굿즈(Living Goods) 

 
 

 프로젝트 리더: 션 처치(Shuan Church) 리빙 굿즈(Living Goods) 대표 

 프로젝트 지역: 우간다 캄팔라 
 

19세기 말, 한 책 방문판매원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에게 

직접 미용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방문판매 기업, 에이본(Avon)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공적인 이 브랜드의 방문판매 정책과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사명은 여행 의류계 선두기업인 트래블스미스 아웃피터(TravelSmith Outfitters)의 창립자이자 열정 

여행가인 척 슬러터(Chuck Slaughter)에게 영감을 주었고, 결국 2007년, 우간다에서는 리빙 

굿즈(Living Goods)가 설립되었습니다.  

 

코네티컷(Connecticut) 출신의 이 기업가는 에이본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대신 

립스틱과 향수를 고품질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리빙 굿즈의 커뮤니티 헬스 

프로모터(Community Health Promoters, CHP)들은 필요로 하는 이들의 문 앞까지 의약품을 

배달합니다. 에이본이 개인 영업 사원들에게 유연고용제와 멘토링,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해 이들이 소규모 기업가로서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돕도록 지원했듯, 리빙 굿즈의 소규모 

프랜차이즈 영업 모델은 각 여성 종업원들이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케냐 소재의 한 자선단체에서 근무 후, 슬러터는 아프리카의 시골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가게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는 커뮤니티 내 보건인력 수가 

부족해 많은 지역에서 건강 문제와 의료 서비스 및 보건 교육에 취약하고 더불어 불법 복제약 

문제도 만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빙 굿즈는 직원들을 교육시켜 각 가정을 방문해 이웃들에게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CHP들은 유아 사망의 가장 주요한 원인들을 치료 및 진단하며, 임산부와 

신생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에이본의 사업 모델을 응용해 경쟁력 

https://livinggoods.org/who-we-are/f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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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격의 항말라리아 치료제과 태양광 조명, 여성 위생용품, 비누, 구충제, 피임기구, 

영양보충제, 말라리아 치료제, 깨끗한 요리기구와 휴대폰 충전기 같은 제품을 판매합니다. 몇몇 

남성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마을 의사들은 대부분은 공동체 내 든든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로, 이들은 성과급을 받으며 일하는 것에 매우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이본의 사업 모델처럼, 리빙 굿즈의 시스템의 기반은 ‘신뢰’에 있습니다. 고객들은 아이가 아플 

때면 언제든 리빙 굿즈 판매원에게 연락합니다. 다양한 제품이 가득한 가방과 리빙 굿즈의 

스마트헬스(SmartHealth)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보유한 CHP들은 말라리아와 

같은 흔한 질병을 진단하는 법에 대한 훈련을 받아 긴급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아주 빠른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라고 리빙 굿즈 우간다의 알프레드 와이즈(Alfred 

Wise) 총괄은 말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바로 파악하고,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판매원들은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 

약을 복용할 시간뿐만 아니라, 할인 정보를 제공하고 임산부를 위한 건강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보조금을 통해 시장 가격보다 낮은 평균 50센트인 저렴한 치료비용과 더불어, 언제나 재고가 

충분한 분배 플랫폼인 리빙 굿즈는 소규모 기업가들이 제품 판매와 건강 진단을 통한 인센티브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여러 건강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리빙 굿즈는 연간 인당 

2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5세 이하 유아 사망률을 25%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간다와 케냐에서 운영되는 리빙 굿즈는 미얀마와 잠비아에도 협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자사의 모델이 채택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빙 굿즈의 대표인 션 

처치(Shuan Church)는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단체, 협력사, 그리고 정부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전 세계의 공동체 보건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큰 우선순위입니다.”라고 처치 대표는 말했습니다. “리빙 

굿즈의 사업은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원하는 정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커뮤니티 보건인력들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리도록 힘을 실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정신을 위한 스콜 어워드(Skoll Award for Social Entrepreneurship)의 수상자 중 

하나인 리빙 굿즈는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케냐, 탄자니아와 인도를 포함한 새로운 시장에서 

리빙 굿즈 모델을 재현할 역동적인 협력사를 찾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영상 보기 

https://livinggoods.org/how-living-goods-uses-smart-mobile-tools-for-better-health-outcomes/
https://livinggoods.org/
https://livinggoods.org/who-we-are/staff/
https://livinggoods.org/who-we-are/staff/
https://livinggoods.org/what-we-do/where-we-work/
http://breakthrough.unglobalcompact.org/
https://vimeo.com/127498512


2. 라틴 아메리카 리더들, 에콰도르에서 비즈니스 기회로써의 SDGs 대응방안 모색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라틴 아메리카 기업들의 2030 아젠다 기여”를 모색하기 위한 

고위급 지역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다

년 간 전략, “비즈니스 기회로써의 SDGs 대응방안(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을 테마로 

진행된 본 행사는 지역 내 2030 아젠다 달성에 있어 다 부문 협력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본 행사에 참석한 300여명의 대표자들 중 70%는 비즈니스 부문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밖에 정

부, 시민사회, 유엔 산하기구 및 학계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칠

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미국 등13개 

UNGC 협회에서 토론에 참여해, 지역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와 에콰도르의 고위급 정부 대표자들과 에콰도르 유엔 상주관이자 유엔여성

기구 대표부 대사가 발표를 진행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 유

엔개발계획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협회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시민사회

와 기업 전문가들도 지속가능한 다자 이니셔티브를 논의하기 위해 동참했습니다.  

 

행사 중 언급되었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관의 다자 간 정책 토론을 통한 글로벌 목표달성 관련 국가 계획 형성 및 시행의 중요

성 

 글로벌 목표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과 연계한 인권 기반 접근방식 적용 기업들

의 임팩트 

 여성역량강화원칙 도입 시 기업의 긍정적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방법 

 혁신적인 금융 도구와 지속가능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민관협력 

 

본 행사는 2030 아젠다의 진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기업들 간 협력의 임팩트에 대해 강조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UNGC 에콰도르 협회는 각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범이 된 에콰도르 기업들을 수상하

는 ‘SDG 어워즈(SDG Awards)’을 진행했습니다.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1511-the-business-sector-contribution-to-the-2030-agenda-in-latin-america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mission/principles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womens-principles


 

 

 

- 원문보기 

- 이벤트 프로그램 보기 

- UNGC 지역협회에 대해 더 알아보기 

-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캠페인에 대해 더 알아보기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311-11-21-2017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1511-the-business-sector-contribution-to-the-2030-agenda-in-latin-america#programme
https://www.unglobalcompact.org/engage-locally
https://www.unglobalcompact.org/sdgs


SDGs 소식 
 

1. [Goal 4, 12] 국내 SDGs 우수이행 사례 – DGB금융지주 

 

 

 

 

 

 



Goal 4. 양질의 교육: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 제공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 

•DGB 금융교육센터 운영  

DGB 금융그룹은 2016 년 사회적 취약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DGB 사회공헌재단 산하 DGB 금융교육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센터 내 주요 활동인 ‘With-U 

금융교육봉사단’ 활동은 임직원 및 지역 대학생 50 여 명으로 구성되어 금융 및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멘토가 되어 매월 용돈지원 및 학습지도, 

문화체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DGB 사회공헌재단 및 DGB 금융교육센터는 나아가 멘토들의 

지속적인 멘티 가정방문활동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녹색금융 

기업과 지역환경을 살리는 녹색금융 우대펀드 운영 대구염색산업단지는 1980 년 조성된 이후 

장기간 집단적인 화학물질 사용으로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DGB 대구은행은 

이러한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역 내 환경경영 우수 중소기업에 대출금리를 1.0~2.0% 우대하는 녹색금융 우대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녹색금융 우대펀드는 대구염색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환경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 환경경영 우수 기업에 우선 적용되어 지역기업이 환경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DGB 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해 금융기관으로서 

환경을 고려한 투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SDGs 우수 이행 사례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발행한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의 수록 내용 중 일부입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2.  [SDGs 시장 기회] 조기 경보 및 예보 서비스 

 

 

기상 이변으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첨단 기상 예보 서비스는 

사업 아이템으로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맞서 살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은 열대 폭풍우와 융해수 홍수 같은 기상이변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하여,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줍니다.  

 

 

센서 기술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조기 경보를 위한 데이터 수집, 

처리와 전달을 이전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덕분에 이 시장 기회는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낮습니다.  대신 오픈 데이터를 보호와 국제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시장 규모 및 수요] 

조기 경보 및 예보 서비스로 인해 구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은 지출비용의 최소 2에서 5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과 의료 서비스업을 포함한 여러 부문은 기상이변이 없을 



때에도 더 나아진 기상 예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기상 서비스에 투자할 경우, 그 

혜택은 투자 비용의 최대 30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기 경보 및 예보 서비스 시장은 도시 계획가, 정치인들에게 향후 10년 간 어떤 

지역이 기상이변의 위협을 받을지 예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으로 연간 수조 달러에 달하는 건축 및 인프라 투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조기 경보 및 예보 서비스는 북아메리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시장 기회로,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타 지역에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 시장 기회는 기상이변을 다루는 다른 시장 기회들을 모두 

앞질렀습니다.  

 

 

금융 부문 응답자들은 조기 경보 및 예보 서비스가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신사업을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정부 및 제조업 부문 응답자들의 경우, 해당 시장기회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이로 

인한 신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훨씬 적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기업 및 시민사회 내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회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는 2015 글로벌 기회 리포트(Global Opportunity Report 2015)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조기 경보 및 예보 서비스’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서스테이니아(Sustainia), DNV GL이 함께 참여한 Global Opportunity 

Explorer에서 발췌, 번역 및 가공한 자료입니다. 

http://globalopportunitynetwork.org/the-2015-global-opportunity-report.pdf
http://www.globalopportunityexplorer.org/
http://www.globalopportunityexplorer.org/


회원사 뉴스 

 

1. 롯데 "내년부터 연장근무방지 'PC오프제'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 롯데, 업무시간 외 ‘카톡 지시’ 금지 및 불필요한 연장 방지를 위한 ‘PC오프제’ 전 계열사에 

일괄 도입. 

- 이 밖에도, 남성의무육아휴직제 또한 좋은 반응에 힘입어 강화될 방침.  

- 황각규 대표, “기업문화 변화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지를 갖고 구성원 모두와 함께 해 나가

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원문보기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6/0200000000AKR20171206064900030.HTML?template=7067


2. 김동연 "LG는 협력업체 상생 모범"…구본준 "8500억원 상생기금 조성할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LG그룹은 협력업체 상생에서 모범이 되는 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아이디어를 기대한다.” 

- 김 부총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상생협력 모델이 우리 경제 전

반에 퍼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이에 LG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에 8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내년 19조

원 투자 및 1만명 고용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힘. 

 

- 원문보기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2/2017121201824.html


3. 신한금융의 통큰 사회공헌…2700억 쏜다 

 

 

 

- 신한금융,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손잡고 ‘포용적·생산적 금융’에 적극 동참하기

로 함. 

-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 생계비 지원, 저출산 문

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 

- 조용병 회장, “희망사회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원문보기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22882


CSR 뉴스 

1. 농축산 선물 올리고 경조사비 내리고…권익위 표결 없이 의결 

 

 

 

-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액 한도 5만원 →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5만원으로 개정. 

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 유지. 

- 일부위원들, “청탁금지법이 안정화되기 전에 시행령을 개정하면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며 반대하였으나 농·축·어민의 어려움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의결. 

- 본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화훼농가 등에 악영향을 준 것을 고려한 것. 

 

- 원문보기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12003010&wlog_tag3=naver


2. 국세청,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전면 차단 나선다 

 

 

 

- 국세청,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이번달

부터 시행. 

- 한국, OECD 권고 등에 따라 2015년 이 제도 도입, 올해 처음 시행. 연결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음.  

 

- 원문보기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12000656


3. 일과 삶 중 선택은? 10 명 중 7 명 "연봉보다 '워라밸'이 더 중요" 

 

 

 

-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 연봉보다 워라밸(워크 앤 라이브 밸런스, Work and Life Balance)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 닐슨코리아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가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 근무량이 많고 연봉이 높은 회사보다, 연봉이 적어도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75.5%. 특히 2030세대 워라밸 추구 추세가 확연히 두드러졌음.  

- 최원석 닐슨코리아 전무,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원문보기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192424#none


4.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집중검사한다 

 

 

 

- 금융감독원, 향후 검사의 중점사항을 금융사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등에 두기로 함. 특히 금융

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책

임을 부과할 것. 

- 또한, 금융사 스스로 잠재 위험을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  

- 일반 검사의 경우 금융사의 자율을 대폭 보창하며 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 검사 결

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견책 이하 등의 가벼운 제재를 

제재심의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것.  

- 고동원 혁신TF위원장, “금감원의 대국민 신뢰 회복 계기로 삼고 공정한 금융질서 회복과 국민

을 위한 금융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원문보기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2/2017121200950.html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2 월 2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12 월 2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7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 렉스코드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동서발전 

 유프러스건설 

 킨텍스 

 한국조폐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

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i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

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7/03/Basic_COE.pdf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7/03/Basic_COE.pdf


3. 2017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2017 년 4/4 분기 연회비 납부 회원 

 

 

 

※ 4/4 분기 납부기한: 2017 년 11 월 30 일까지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 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

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기술보증기금, 삼덕통상, 기아자동차, 서울시복지재단,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유엔한국협회, 

국민연금, LG디스플레이, 일성건설주식회사, 한국투명성기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현대모비스, 

티비에이치글로벌,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15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 

http://www.unglobalcompact.kr/wp/?page_id=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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